
실실적적 평평가가액액 크크게게 줄줄면면서서 순순위위 바바꿈꿈 두두드드러러져져
- 2001년 일반건설업체 시공 능력 공시, 현대 박빙의 1위 고수 -

대한건설협회가 2001년도 일반건설업

체 시공 능력을 공시했다. 이번 시공 능력

공시와 관련, 지난해 2조원 이상의 엄청난

자본 잠식과 이에 따른 경영 평가(0점)로

평가액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었던 현대건

설이 과연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와

IMF 외환 위기 이후의 실적에 따른 업체

간 순위 변동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 등

을 놓고 공식 발표 이전부터 건설업계가 비

상한관심을보였다.

순순위위 변변동동 심심해해

특히, 이번 시공 능력 평가의 결과는 초

대형 건설업체가 잇따라 경영 위기를 겪을

정도로 급변환기였던 1998∼2000년 3

년 간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라는 점

에서, 또한 모처럼 재개발 등 주택 건설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시공 능

력 순위가 수요자 신뢰도에 어느 정도 영향

을 끼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업체들로서는 그 결과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든 건설협회의 업체별 시공 능력 공

시 결과 상위 업체들의 평가액이 지난해 보

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1∼3위(토

건공사업) 업체는 지난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동아건설산업과 한양, 우성, 신

화건설 등이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충일

건설, 신안종합건설, 중앙건설, 동양고속

건설 등 4개 업체가 새로 50위권에 진입

하는 등 올 토건 시공 능력 50위까지의 업

체 중 지난해 순위를 유지한 업체가 11개

사에 그칠 정도로 그룹 내에서의 순위 변동

이심한특징을나타냈다.

LLGG  ‘‘빅빅55’’ 진진입입

상위권에서는 현대건설이 시공 능력 평

가액이 작년 5조 2,487억원에서 3조

4,154억원으로 떨어졌음에도 일단은 부동

의 1위를 고수했으며 삼성물산, 대우건설,

LG건설, 현대산업개발 등도 평가액이 작

년보다 각각 630억∼2,700억원 정도씩

하락한 가운데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각각 3조 1,683

억 2,400만원과 3조 718억 6,400만원

으로 2, 3위를 지켰으며 LG건설은 지난

해 6위에서 4위로 올라섰고 현대산업개발

은 5위로 지난해 수준을유지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16위에서 9위로 올

라선 데 이어 두산중공업도 12위에서 10

위로 뛰어올라 10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30위권에서는 부영이 작년 43위에서 23

위로 올라섰으며 지난 1999년 부도를 냈

던 성원건설이 지난해의 흑자 전환 등에 힘

입어 49위에서 28위로 뛰어올랐으며 계룡

건설산업도 지난해보다 5계단이 상승, 턱

걸이로 30위권에 들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토건 순위 67위였던

신안종합건설이 40위로 뛰어오른 것을 비

롯, 삼성엔지니어링, 벽산건설, 고려개발,

현대중공업, 금강종합건설, 금광기업 등의

순위가 7∼17계단 정도씩 높아졌다. 50

위권에서도 업체간 순위 바꿈이 많은 가운

데 충일건설, 신안종합건설, 중앙건설,

동양고속건설이 50대 건설사로 도약했으

며 건설알포메가 지난해 162위에서 79위

로 83계단이나 뛰어오르는 등 30계단 이

상을 상승해 100위권으로 진입한 업체도

10여 개에 달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가 지난해 119위에

서 53위로 부상한 것을 비롯 월드건설,

신세계건설, 남해종합개발, 광영토건, 동

문건설, 씨제이개발, 건설알포메, 성우종

합건설, 반도종합건설, 고속도로관리공단,

대원, 영남건설 등이 대폭적인 순위 상승

에힘입어 100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반면, 지난해 토건 시공 능력 4위였던

대림산업은 6위로 내려앉아 건설업계 빅5

에서 밀려났으며 포스코개발도 작년 9위에

서 13위로 떨어져 10위권에서 밀려났다.

삼성중공업, 태영, 고려산업개발, 한라

건설, 우방, 신동아건설, 삼호, 극동건설

등도 순위가 작년보다 3∼12계단씩 하락

했으며 지난해 토건 시공 능력 56위를 기

록했던 대동종합건설이 올해는 67위로 내

려앉은 것을 비롯 진흥기업, 건영, 청구,

한보, 효성, 동성건설, 한솔건설 등도 순

위가 낮아졌고 하위권으로 갈수록 순위 바

뀜은 더욱두드러진 모습을보였다.

이러한 올 시공 능력 공시 결과와 관련

눈길을 끄는 것은 1위를 고수한 현대와 2

위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평

가 방법의 개정이 산정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문

제점은없는지 정도일 것이다.

·건설저널 2001 . 850

경영·기술 포커스



작년보다 9개가 늘어난 75개 사에 달했으

며 200억∼500억원인 업체도 232개 사

로 작년에 비해 45개가 늘어났다. 특히,

시공 능력 평가액이 100억∼200억원인

업체의 수는 모두 483개 사로 작년보다

152개 사나 늘어나는 급증세를 기록했다.

경경영영 평평가가액액 113388..33%%  증증가가

평가 요소별(토건 공사업)로 2001년

도 전체 평가 대상 업체의 실적 평가액이

전년(48조 6,505억원) 대비 23.3%나

감소한 37조 3,033억원에 그친 것을 비

롯하여 기술 평가액과 신인도 평가액은 각

각 지난해보다 13.5%, 11.7%씩 줄어

든 반면 경영 평가액은 반영률의 상향 조정

으로 인하여 지난해 13조 9,913억원에서

23조 5,930억원으로 138.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경영 평가

방법변경에 따른 결과로풀이되고있다.

평평가가 방방법법,,  여여전전히히‘‘숙숙제제’’

물론 실적 평가액의 대폭적인 감소는 반

영률의 인하와 함께 IMF 이후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일감 부족 현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또 이번 시공 능력 평가에

서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달 부도를 낸 충

일건설의 순위가 작년 51위에서 33위로

뛰어오른 것이다. 이는 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가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지면서

나타나는 평가의 한계점과 개별 건설업체들

의 실적 자료가 아직도 투명성을 완전히 확

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런 점에

서 정부는 공사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자

를 선정하는 데 마음놓고 시공 능력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지속적

으로 개선해야 하는 숙제

를안고있다.

현현대대,,  ‘‘박박빙빙’’의의 11위위 고고수수

현대건설은 1960년대 이후 줄곧 도급

한도액 순위 1위를 차지해 온 데 이어

1997년「건설산업기본법」으로의 개정으

로 시공능력평가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

속 1위 자리를 고수해 오고 있는데 2위와

의 격차를 해마다 늘려 작년에는 1조

9,924억 8,000만원까지 벌렸으나 올해

는 2위인 삼성물산을 2,471억 3,300만

원 차이로 따돌렸을 뿐이다. 이는 현대건

설이 2위와 벌린 격차 중 199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또 건교부는 올 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

가를 앞두고 평가 방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체별 시공 능력 평가액은 공사 실

적 평가액과 경영 평가액, 기술 능력 평가

액, 신인도 평가액 등을 합산 산정되는데

건교부는 올 일반건설업체의 시공 능력 평

가를 앞두고 최근 3년 간 건설 공사 실적

의 공사 실적 평가 반영률을 연평균 금액의

70%에서 60%로 낮춘 반면 경영 평가액

반영률을 50%에서 100%로 높이는 등

경영 평가액과 신인도 평가액 등의 산정 방

식을 바꿨다. 실적 위주 평가보다는 당해

건설업체의 성장성이나 안정성에도 무게를

두는평가로전환해나간것이다.  

우우량량 중중소소 업업체체의의 평평가가액액은은 높높아아져져

이에 따라 상위권 업체들의 시공 능력

평가액의 절대치가 상당 폭 낮아진 반면 우

량 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 업체들의 평가

액은오히려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시공 능력 평가액이 5,000

억원 이상인 업체가 작년보다 3개 줄어든

24개 사에 그쳤고,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업체도 44개 사로 전년

대비 3개 사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평가액

이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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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도도훈훈
일간건설 경제부장

22000011년년도도 시시공공 능능력력 평평가가 현현황황((11~~5500위위))

순위 작년 순위회사명 토건 시공 능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현대건설(주)
삼성물산(주)
(주)대우건설
엘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대림산업(주)
(주)한진중공업
에스케이건설(주)
동부건설(주)
두산중공업(주)
쌍용건설(주)
두산건설(주)
포스코개발(주)
금호산업(주)
롯데건설(주)
코오롱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벽산건설(주)
삼성중공업(주)
풍림산업(주)
(주)태영

삼환기업(주)
(주)부영
(주)한화

한신공영(주)
고려개발(주)
삼부토건(주)
성원건설(주)
경남기업(주)

계룡건설산업(주)
현대중공업(주)
고려산업개발(주)
충일건설(주)

금강종합건설(주)
금광기업(주)
한라건설(주)
대아건설(주)
(주)우방
(주)신성

신안종합건설(주)
임광토건(주)
신동아건설(주)
(주)삼호

극동건설(주)
남광토건(주)
한일건설(주)
(주)중앙건설
화성산업(주)

동양고속건설(주)
성지건설(주)

3,415,457
3,168,324
3,071,864
2,751,766
2,062,426
1,851,938
1,765,999
1,671,379
1,167,998
1,083,403
1,050,966
950,339
926,348
925,836
910,930
741,766
719,015
659,220
636,549
633,333
632,418
550,883
549,723
514,312
452,766
431,054
428,000
415,060
407,915
407,279
374,213
370,378
360,256
357,933
354,319
349,980
342,905
315,922
311,227
308,742
305,448
281,541
280,593
279,205
277,236
267,534
257,542
255,574
235,744
234,582

1
2
3
6
5
4
10
8
16
12
11
14
9
13
17
19
25
23
15
20
18
22
43
29
26
34
27
49
31
35
46
28
51
44
47
30
41
24
40
67
38
33
37
32
45
48
72
42
54
50

(단위 : 백 만원)


